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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29일간 일정 

시작

- 2025년 마지막 정례회...11월 24일 제1차 본회의 열려

- 도병두 의원, 정순기 의원 5분 자유발언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11월 24일 제258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9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도병두, 정순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도병두 의원은 중앙정부의 경제회복과 성장전환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에 부합하

는 금천구의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복지·안전 분야 예산 확대와 지역

상생 지원 등 국민주권정부의 예산 수립 방향에 맞춘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당부하

며, 금천구의회 또한 민생안정과 지역회복,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을 약속했다.

 정순기 의원은 ‘의회 인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변화와 운영 현황을 짚으며 인사 배치가 규정과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

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

도적 보완과 실질적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구정을 설

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강조했다. 또한 

“복지 수요와 제한된 재원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고 미래지향적 사

업에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에 “겨울철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봄 강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순기 부의장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부의장으로서

의 책임성 문제와 의회 구성원 간 신뢰훼손 등 사유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되었으며, 금천구의회는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구정질문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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